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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에게 주신 시간은 소중하24

지요 만약무엇이든 할 수 있는 . ,

특별한 하루가 주어진다면 어떻

게 보내고 싶은가요?

같이 표기해보고, 

서로의 생각을 나누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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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수감사주일찬양축제/
결혼예비학교 시작

 

경배 찬양 내가 걷는 이 길이       선교 이윤주 선교사[ ]

내가 걷는 이 길이 혹 굽어도는 수가 있어도 내 심장이 울렁이고 가슴 아파도

내 마음속으로 여전히 기뻐하는 까닭은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심일세

내가 세운 계획이 혹 빗나갈지 모르며 나의 희망 덧없이 쓰러질 수 있지만

나 여전히 인도하시는 주님을 신뢰하는 까닭은 주께서 내가 가야할길을 잘 아심일세

어두운 밤 어둠이 깊어 밤이 다시는 밝지 않을 것 같아 보여도 

내 신앙 부여잡고 주님께 내 모든 것 맡기리니 하나님을 내가 믿음일세

지금은 내가 볼 수 없는 것 너무 많아서 너무 멀리 가물가물 어른거려도

운명이여 오라 나 두려워 아니하리 만사를 주님께 내어 맡기리

차츰 차츰 안개는 걷히고 하나님 지으신 빛이 뚜렸이 보리이라

가는 길이 없고 어둡게만 보여도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신다네

필리핀
새생명 중국인 교회가 어려운 중에1. 

계속해서 부흥할 수 있도록

따이따이에 중국인 상점 늘고 있는2. 

데 복음 전할 담대함 지혜 주시길, 

우상 숭배에 빠진 그들이 복음을 3. 

듣고 주님 앞에 나와 경배하도록

가족들의 영육이 강건하고 각자의 4. , 

걸음이 하나님의 인도 받도록

소식 한문장 큰 울림

성례식 1. 성례식 월 일 위한 학습입교세례유아세례 신청을 받습니다(11 5 ) / / / . 

모집 2. 캄보디아 선교팀을 모집합니다 일정 년 월 일토 일금. : 2024 2 17 ( ) ~ 23 ( )
월 일까지만 신청 받습니다 문의 이학엽강도사          10 28 . ( : 010-6730-7517)

결혼예비학교 3. 토요일 주 일정으로 진행됩니다11/18 - 12/9( ,4 ) .
시간 오후 시 시 대상 결혼 예비 커플 년 미만 신혼 부부   : 2 -7 : , 1

선교사 성탄 선물 보내기 4. 선교사님들에게 사랑을 모아 선물을 보냅니다.

문의 김윤숙 간사 상세 내용 주보 참조   : (010-3006-9638) / 
계좌 전북 더미션선교회   : 1013-01-3001821( )

기독교는 그저 주일에

교회 가는 것이 아니다.

매일 시간을 예수 24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이다. 

 
빌리 그레이엄 (1918-2018)



나눔 제목 최상의 때이자 최악의 때 본문 열왕기상 장 절: / : 16 15-34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 행하는 것을 오히려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바알의 딸 이세벨을 아내로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예배하고 열왕기상 장 절( 16 31 )

북이스라엘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는 왕들이 계속 

일어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을 기준으로. , 무려 번이나4  

왕조가 바뀌었습니다.

여로보암 년 나답 년 바아사 년 엘라 년* (22 ) - (2 ) - * (24 ) - (2 )

시므리 일 오므리 년 아합 년- * (7 ) - * (12 ) - (22 )

왕조가 바뀜*  

여기에 나타난 모든 왕들은 하나님의 뜻대로 통치하지 않 

았습니다 이 왕들의 업적과 삶을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 

오늘 우리를 향하여 무엇을 말씀하시는지를 같이 듣고 생, 

각해보고자 합니다. 

형식만 하나님 진심은 내 맘1_ , 

오늘 말씀에서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모습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것. 

은 여로보암의 길‘ ’을 따랐다는 것이지요 여로보암이 행한 . 

주요 죄악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곳곳에 산당과 우상 제단 금송아지를 세움 _ / 

하나님께서 정하신 절기를 폐하고 원하는대로 바꿈 _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나 자원하면 제사장으로 세움 _

 형식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처럼 보이지만 진심은 자신의 , 

맘대로 행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북이스라엘의 명의  . , 7

왕들이 보여준 동일한 모습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왕의 어떠함을 바라보실 때  , 다윗의 길인지 여‘ ’ ‘
로보암의 길’인지를 보십니다 다윗과 같이 부족함이 있을. 

지라도, 하나님과의 관계[ ]를 끝까지 붙잡고 주님께 나아가

는 삶의 자리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나눔 형식만 하나님 진심은 내 맘대로 살아가고 있는 [ ] ‘ , ’ 
삶의 자리가 있나요 말씀 안에서 와닿은 부분들이 있다면 ? 

같이 나누어 봅니다. 

최상의 때이자 최악의 때2_

오므리가 정치적으로 얼마나 탁월한 사람인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강력한 통치를 기반으로 하여 모압을 점. , 

령하여 식민지를 삼았습니다. 

아합은 이를 계승하여 더욱 찬란한 산업의 발달과 솔로몬의 영

광에 근접하도록 회복시킨 왕이었습니다 성경 본문은 이와 같. 

은 오므리와 아합의 여러 업적에 대해서는 관심을 전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들은 . 이전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
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말합니다.

바로 이 시기는 그러므로 , 세상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상의 때

였겠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본다면 최악의 때, 였습니다 아합. 

의 죄악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습니다. 

  

이세벨과 결혼하고 바알을 섬기며 예배함 _

여로보암의 죄를 오히려 가볍게 여김 _

사마리아에 바알 신저을 쌓고 아세라 기둥을 세움    _

겉으로 잘 되는 것이 최상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건강, 

한가가 가장 중요합니다. 

나눔[ ]나는 내 인생의 어떠한 때를 보내고 있나요‘ ’ ?

각자의 표현으로 함께 나누어 봅니다     . 

나눔[ ]내 맘 속 우선순위 가지를 적어봅니다 오늘 내가 생각5 . 

하는 의미있는 삶에 대한 기준은 말씀의 기준과 일치하나요‘ ’ ‘ ’ ?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3_ !

하나님은 하나님에 대해 완전히 돌아선 아합을 향하여 이전의  

왕들보다 훨씬 강하게 분노하십니다 이 상황 속에 히엘의 여리. 

고 건축으로 인한 심판은 공동체 전체가 하나님을 떠난 것과, 

아합을 향한 경고의 의미를 동시에 담고 있습니다. 

히엘은 여리고를 새로 건축하다가 터를 쌓으며 장자 아비람이 , 

성문을 세울 때 막내 아들 스굽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이는 곧 . 

년 전에 선포된 여호수아 의 말씀이 성취된 것이지요500 6:26 .

 

하나님은 이 사건을 통해 아합과 공동체 전체를 향하여 다시 ,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이들은 끝까. 

지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고 결국 징벌을 받게 됩니다, . 

나눔[ ]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우리 목장이   ‘ ’ ‘ ’
나아가기 위해서는 어디에 더욱 초점을 두어야 할까요, ?

기도[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의 원리대로 통치하고 계십니다.

그 인도하심을 신뢰하며 같이 기도합니다     . 

나눔
주일 말씀 최상의 때이자 최악의 때 열왕기상 [ / 16:15~34]을 통해 받은 은혜와 삶의 적용점을 나눕니다.

함께 웃고 함께 우는 나눔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 여기에서 같이 세워갑니다, .  

기도
형식만 하나님     나의 진심을 원하시는 하나님 이제 형식만이 아니라 나의 전부를 주님께 내어드리겠습니다, .

최상의 때 최악의 때 ,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을 따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삶 살게 하소서, . . 

다윗의 길로 돌아오라! 경고의 목소리가 들려질 때 그 음성을 듣고 돌이키기 원합니다 오늘 우리를 새롭게 하소서, . . 


